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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kmark: _Hlk533704436]“AI는 어떻게 생각하는가”…서울대 석학에게 듣다
SKT, 독파모 선행연구 기반 세미나 개최
- AI 모델의 수학적 원리, 추론 방법, 시스템 구조 3개 주제로 나눠 진행
- 서울대학교 서인석, 유영재, 윤성로 교수 등 각 분야 전문 연구자가 담당
- AI에 관심있는 학생 및 개발자들과의 소통 기대… 실시간 온라인 중계도
	엠바고 : 배포 즉시 사용 가능합니다.



[2026. 6. 18.]

[bookmark: _Hlk232415670]SK텔레콤(대표이사 CEO 정재헌, news.sktelecom.com)은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에 관심이 있는 학생 및 개발자들과 소통하기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 17일 오후 서울 을지로 SKT 본사 사옥에서 열린 세미나에서는 서울대학교 수리과학부 서인석 교수가 '수학 인공지능: 그럴싸함과 올바름의 차이'를 주제로 발표했다.

서 교수는 ‘AI는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화두를 던졌다. 인공지능이 어떤 수학을 하고 있는지, 거대언어모델(LLM)은 수학을 어떻게 배우는지에 대해 수학자의 관점에서 이해하기 쉽게 풀이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개발자, 학생, SK 그룹사 직원 등 200여 명의 AI 관계자들이 참석해 다양한 질문을 던지며 토론을 진행했다.

■ 서울대 석학 릴레이 강연… A.X K2 학문적 기반 공유

SKT 정예팀은 정부의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이하 독파모)를 수행하며 연구해 온 AI 기술의 흐름을 대중과 공유하기 위해 이번 세미나를 마련했다.
총 3회에 걸쳐 진행되는 세미나는 'AI가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며 하나의 산업 시스템으로 진화하는가'라는 화두를 종합적으로 풀어내는 자리다. 특히 SKT 정예팀이 어떤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모델을 개발하는지에 대한 학문적 기반을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안내하는 것이 목표다.

연사로는 SKT 정예팀에서 선행연구를 담당하는 연구진을 대표해 서울대 교수진이 나섰다.

1차 세미나에서는 서인석 교수가 수학적 관점에서 AI의 원리를 설명했다. 이어 6월 23일에는 컴퓨터공학부 유영재 교수가 인공지능 추론 방법을, 7월 1일에는 전기정보공학부 윤성로 교수가 AI 모델 생태계를 주제로 발표한다.

각 강연은 A.X K2 개발 관점에서도 의미를 갖는다. 서인석 교수의 강연은 AI가 추론 역량을 어떻게 습득하는지, 유영재 교수의 강연은 SKT 정예팀이 추구하는 멀티모달 역량의 기반이 무엇인지, 윤성로 교수의 강연은 개발된 인공지능 모델이 산업과 어떻게 연계되고 기여할 수 있는지를 다룬다.

각 세미나 당일에는 실시간 온라인 중계를 통해 간편하게 참여할 수 있다. 온라인 중계 시청을 원하는 경우 A.X 링크드인(https://link24.kr/6MtqkoM)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SKT 정예팀은 'A.X K2'가 수학 문제 풀이와 코딩 등 에이전트 기능을 비롯해 모델 활용과 산업 확장에 적합한 성능을 갖출 수 있도록 컨소시엄 차원의 산학 협력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태윤 SK텔레콤 파운데이션 모델 담당은 "모델 학습에 담긴 기술적 배경을 쉽게 전달해, 독자 파운데이션 모델이 어떤 역량을 갖춰야 하는지 누구나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번 세미나의 취지"라고 밝혔다.

	※ 사진설명
지난 17일 서울 을지로 SK텔레콤 본사에서 열린 독파모 학술 세미나에서 서울대학교 수리과학부 서인석 교수가 '수학 인공지능'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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